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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� 숙부는� 사무엘을� 만나고� 돌아오는� 사울에게,� 사무엘이� 어떤� 말을� 했는

지� 물어봅니다.� 그� 때,� 사울은� 자신이� 왕으로� 지목된� 말은� 빼고� 암나귀

에� 대한� 말만� 합니다.� 만약� 내가� 사울이었다면,� 어떻게� 반응했을까요?�

함께�이야기해�봅시다.

2.� 인생을� 살면서� 겸손함으로� 귀감이� 되었던� 분을� 만났다면,� 또� 그렇지� 못

한� 사람을� 만났던� 경험이� 있다면� 함께� 나누어� 봅시다.� 그리고,� 진정한�

겸손이�무엇인지도�함께�생각해�봅시다.

사무엘로부터�자신이�왕으로�지목된�이야기를�듣고도,

사울은�그에� 대한�언급을�하지�않습니다.

그� 이유는,�

자신이�그럴� 만한�자격을�갖추지�못했다고�생각했기�때문입니다.

이렇게�사울은�참으로�겸손한�사람이었습니다.

만약,�

내가�사울의�입장에�서� 있다면,

그리고�누군가가�나에게�그�상황을�묻는다면,

나는�어떻게�반응할지�목원들과�함께�나누어�주시기�바랍니다.

단답형으로,

‘사울처럼�반응했을�것이다’� 또는� ‘그렇지�않을� 것이다’

라는�대답에서�그치는�것이�아니라,

자신의� 생각과� 이야기도� 더불어� 나눌� 수� 있도록� 자연스럽게� 이끌어� 주

시기�바랍니다.

질문�그대로입니다.

각자의�인생�속에서� ‘겸손’� 하면�떠올려지는�사람이�있다면,

또,� 그� 반대의�경우의�사람을�만난� 경험이�있다면,

함께�나눌� 수� 있도록�해주시기�바랍니다.

단,� 이것이�특정� 사람에�대한� 비난의�분위기로�흘러가지�않도록

주의해�주시기�바랍니다.

만약,� 부정적인�대상에�대한� 나눔이�있었다면,

전체적으로� ‘겸손으로�인해�귀감이�되었던�대상’� 에� 대해

나눔의�분위기를�전환해�주시면�좋겠습니다.

이�목장예배의�마무리는,

목자의�진솔한�고백이�있으면�좋겠습니다.

오늘�말씀에서�사울이�직분을�맡고�난�이후,�

자신이�무언가�대단한�사람이�된� 것� 마냥�겸손의�모습을�잃어버리고

하나님의�음성에�귀를�기울이지�않았던�것처럼..

나는� 목자로서�얼마나�겸손의�모습을�유지했는지,

목원들에게�솔직히�나눠주시고,

혹여나�겸손의�모습을�잃어버린다면�사무엘과�같이�

목자를�깨우쳐�주는� 역할을�해달라는�요청을�하셔도�좋을�것�같습니다.

오늘의�목장예배에도�큰� 은혜가�있기를�기도합니다.


